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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는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
즉각 경질하라!

▲백선희 소장은 공익제보자 최홍범 씨에 대한 업무배제 즉시 중단하라!

▲노조 지부장 업무배제는 부당노동행위다. 국무총리는 불법적인 노조탄압 일삼는 백선희 소장 즉각 

경질하라!

□ 며칠 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를 고발한다는 칼럼을 한 신문에 실명으로 기

고했다. 2015년 발생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. 조직 

내에서 이런 고발을 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짐작하기에, 많은 시민들은 전율하고 지지하

고 그를 응원한다. 

□ 양진호 회장의 악행을 내부고발한 직원이 창고와 같은 곳에서 일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기사를 봤다. 

동물구호활동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안락사를 시켜왔다는 동물권 단체 케어의 내부제보자(활동가)들이 대

기발령 및 해고 처리되고 케어 박소연 대표는 자리를 지켰다는 기사도 접했다. 참담하다. 이 사회가 건

강하려면 누구보다 공익제보자의 신변이 보호되고 공익제보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. 제

보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러해야 한다.  

□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옳지 않은 것을 보고 옳지 않다고 외치기를 바란다.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

인의 고통에 눈 감거나 목격한 부조리를 그냥 지나치기를 원하지 않는다. 이미 너무 많은 어른들이 그

렇게 살아왔기에 이 사회가 이토록 망가졌다고 믿기 때문이다.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정의를 외치기

에 안전한 사회를 지금부터 만들고 싶다. 

□ 그렇기 때문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자 탄압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과 책임감을 느

낀다.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업무배제라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국무총

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의 경질을 요구한다.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국책연구기

관에서 생산한 육아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. 미래세대 앞에 그러한 적폐를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.

□ 육아정책연구소는 공익제보자 최홍범 씨에 대한 업부배제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멈추고, 국무총리

는 백선희 소장을 당장 경질하라! 많은 엄마 아빠들이 유아차를 끌고, 가족들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가 

만들어 낸 정권교체다. 우리는 작은 촛불도 한없이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고자 손에 손

을 잡고 광장에 섰던 이름 없는 가족들이다. 촛불의 혁명으로 들어선 정부라면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

는 적폐쯤은 상식에 비추어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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